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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루 앞둔 김종국 "주변 유부남들 너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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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결혼 발표 후 주변 사람들 반응을 전하며 "유부남들이 너무 좋아한

다"고 했다.

김종국은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에 관해 얘기했다.

김종국은 체육관에서 보디빌더 최한진을 만난 유부남이 된지 몇 년차냐고 물었다. 최한진이 "10년차가 됐다"고 하자 김종국은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위에 유부남들이 (내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한다"며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뭐 이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국은 "그런데 그렇게 놀라지는 않더라. '그럴 줄 알았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최한진은 "난 완전 깜짝 놀랐다. 처음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 얘길 하길래 '무슨 소리냐. 가짜뉴스 아니냐'고 말했

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한진은 또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다들 깜짝 놀라서 연락이 왔다"고도 했다.

이날 영상 초대손님은 그룹 2PM의 준케이였다.

준케이는 체육관에 들어오며 '종국이형. 인생 2막 시작. 결혼 축하드려요'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했다.

준케이는 "그저께까지 일본에 있었는데 기사를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말했다.

김종국은 오는 5일 서울에서 일반인 여성과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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